
The spread of COVID-19 has been changed the tourism industry. Travelers changed their traveling style and started 

to consider congestion of the spot for their health and safety. In Jeju,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in South Korea, 

managing the congestion of tourist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his example introduces the Jeju Tourism Organization’s 

development of a system as a smart tourism information service that manages congestion in real-time big data. Combining 

with congestion theory and behavior immune system, we would like to assure the necessity of the system. Also, by 

analyzing the system, we understand how deducing congestion information from big data and the new paradigm of 

the tourism industry combined with congestion theory. Data was collected by Korea’s telecommunication company SKT 

to develop the system. The paper explains the reason for choosing the company and the pros of data quality. We 

expect this system to be a solution for any other city in the world under a similar situation. Finally, several suggestions 

for the system are included to promote and better futur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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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

계보건기구(WTO)는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

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대유

행 선언 이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전염병 확산

을 막기 위해 국경 폐쇄와 지역 봉쇄라는 강력한 정

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이동 제한 정책은 레저를 목

적으로 하는 해외여행과 거주 도시를 벗어난 여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태가 장기화되며, 사람들은 

관광지를 선택할 때 이전과 달리 비접촉, 비대면 서비

스가 잘 구축되어 있고, 실내보다는 실외와 같은 사람

이 적게 몰릴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게 되었다(한국관

광공사, 2020). 한국관광공사의 네비게이션 데이터

(T map)를 활용한 관광지 유형별 검색 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대면 여행지인 자동차극

장(144%), 캠핑장(54%), 낚시(42%), 골프장(30%)

은 전년(2019년) 대비 검색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구 밀집의 가능성이 높거나 실내 관광지

를 대표하는 카지노(-62%), 놀이시설(-52%), 과학

관(-56%) 등은 검색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2020b) 이러한 통계 자료

는 청정관광지로 인식하는 비교적 덜 알려진 여행 

장소나 가능한 한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세계 각국의 국경 폐쇄 및 입국 제한 정책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으로 이전과 같

은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며 대체재로써 국

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

다(Consumer Insight, 2020). 이 중 제주도는 깨끗

한 자연환경과 이국적인 분위기로 해외를 대체할 수 

있는 여행지로 주목받은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로, 

2020년 여름휴가 기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일 기간 대비 내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하였다(Jeju Tourism Association, 2020). 

또한, 제주도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

년에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연간 내국인 관광객 숫자

가 가장 적은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서

울특별시는 25%,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는 15∼

18%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제주도는 12%에 그쳤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1). 이처럼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주요 관광지의 혼잡과 감염병 확

산을 우려하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제주도 방문객 전원에게 유전자검사(PCR) 

결과를 요구할 계획을 발표(Moon, 2020)하며 연휴 

기간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언급을 하는 등 전염병 

감염 관리를 시작하였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코로나19 바이러

스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접점 및 대면 서비

스에서 방역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비말이 퍼지기 쉬

운 카페와 식당에 대한 방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

다. 한편, 제주 오름과 같은 실외 관광지에서는 야외

에 있어 감염 불안감이 낮았지만, 밀집된 실내 공간

에서 높은 불안감을 갖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김영남, 홍선화, 2020). 이러한 조사 결과는 관광객

들에게 감염성이 높을 만한 곳은 사전에 피하고 감염 

가능성을 처음부터 최소화하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Bae and Chang, 2020; Chew and 

Jahari, 2014; Fauci, Morens, and Folkers, 2004; 

Schaller and Park, 2011). 

이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미치

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관광객의 편

의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주요 관광지의 혼잡

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관심을 바탕

으로 2020년 12월 실시간 혼잡도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다(UNWTO, 2020).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혼잡도에 관

해 지속적으로 주목해왔다(최영석, 성보현, 유기준, 

2017). 이제까지 관광 분야에서 혼잡도에 관해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장소는 테마파크이다(오민재, 2015; 

김상범, 정혜진, 김경욱, 2015). 테마파크의 출발과 

도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와, 어트랙션 이용 

시 발생하는 긴 대기시간은 혼잡도 이론 연구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테마파크는 선행 연구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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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만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 및 장소별로 

혼잡도를 예측하여 고객에게 고지하고, 그에 따른 해

결 방안으로써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보다 빨

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Fast Pass와 같은 프리미

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Hernandez-Maskivker 

and Ryan, 2016). 이처럼 관광산업에서 논의된 혼잡

도 연구는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해왔지만(Shelby, 1980; Eroglu and Machleit, 1990), 

감염 확산 방지와 안전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국민의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적극적인 방역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여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관

광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

스템에 관한 본 연구는 이후 비슷한 환경에서 다른 

유명 관광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관광공사(Jeju Tourism Or-

ganization, 이하 JTO)가 개발한 실시간 혼잡도 서

비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 평가 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또한 본 사례

를 통해 관광 산업에서 전염병 등의 감염 확산 방지

를 목적으로 하는 혼잡도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혼잡도 이론(Congestion Theory) 관련 연구

‘혼잡’은 사전적 의미로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

선한 상태’를 뜻하며, 혼잡도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관점으로부터 정의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Noone 

and Mattila, 2009) 서비스 경험에서의 고객 평가에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언급되어 왔다(Grayson and 

McNeil, 2009). 여기서 언급하는 물리적 관점은 주

어진 공간 내에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인원수를 뜻한

다. 반면 심리적 관점으로는 절대적인 숫자로 평가

하는 것이 아닌, 공간 내에 존재하는 개개인이 지각

하는 주관적인 혼잡 정도를 뜻한다. 정리하자면 혼

잡도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너

무 많은 사람이나 너무 비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혼잡도는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물리적으로 좁은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지각될 수 있다. 혼잡도와 관

련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교통과 도로 혼잡의 해결방

안에 관하여 그에 따른 해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Vickrey, 1969; Kerner, 2008). 이후 점차 관광 분

야에서 혼잡도개념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

광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이용자가 많아 긴 대기시

간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족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Noone, 

and Mattila가 진행한 2009년의 연구는 레스토랑에

서의 혼잡도가 사용자가 인지하는 서비스 품질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이밖에도 장소를 바꾸

어 테마파크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각하는 혼잡도

가 관광객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와(오민재, 2015), 테마파크 내 위치한 레스토랑

의 혼잡도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연구도 있었다

(Sakamoto, 2017). 또한 레스토랑이나 테마파크와 

같이 특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축제, 박람회, 전통사

찰, 슬로시티 등과 같은 공간집약적인 보다 넓은 범

위에서 관광객들의 태도 변인으로서 만족도를 측정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이훈, 2000; 양성수, 오은지, 

정철, 2019).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혼잡도 연구

로는 서울의 대표적 혼잡 지역인 서울역을 배경으로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한 보행 동선 개선 연구(조원철 

외, 2020)가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역을 관광지로써 

정의하지 않고 혼잡 지역으로서 정의하고 진행된 연

구이기에 관광과 관련이 있지 않고, 보행 동선 개선 

연구라는 다른 목적을 지닌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처럼 혼잡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만 

관광 산업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 대다수는 고객 만족

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안전성에 목적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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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내/
해외

실시간 정보 
제공

COVID-19 
정보 포함 

여부

대한민국 
구석구석

(비대면 지수)
국내 미제공

대체 여행지 
정보제공

서울관광
안전지수

국내
 제공

(시간대별 
업데이트)

백신접종/
확진자 현황 

제공

제주도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

국내 제공 미제공

Avoid
Crowd

해외 비제공
 대체 여행지 
정보제공

일본 오카야마 
관광청

해외
(일본)

제공 미제공

<표 2> 국내외 관광지 혼잡도 평가 사례

2.2 국내외 관광지 혼잡도 평가 사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이전과 같

은 유명 관광지 방문이 어려워지자 관광지의 혼잡도, 

교통량, 소셜 관심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해당 관광지의 현재 비대면 수준을 별점으로 

표현하여 알려주는 ‘비대면지수’를 개발하여 관광객

들에게 홍보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0).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2020년 여름과 가을 추천 여행지를 

보면 이제까지 유명 관광지로 손꼽히지 않았던 숨겨

진 장소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

던 관광지를 ‘비대면지수’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홍

보하고, 관광객의 분산을 유도하였다.

이 밖에도 비대면지수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는 출발지, 방문 예정일, 방

문 목적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목적에 알맞은 관광지 

적합도와 이동 시간, 관광지의 날씨, 예상 혼잡도를 

포함한 추천 관광지 목록을 얻을 수 있다. 검색 결과

에 노출되는 관광지는 해시 태그를 통해 어떤 대상과 

주로 방문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때 적

합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SK텔레

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T-map을 활용한 월별 인기 관광지 정보도 제공하

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별 혼잡도 정보를 제공

하여 관광 의도를 가진 예비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2021년 7월 서울관광재단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서울관광 안전지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혼잡도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도 위 실시간으로 붐비

는 지역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제주도의 사례와는 달

리, 동일하게 SK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은 빅데이터

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요일별 평균 혼잡도를 5단계

로 나누어 안내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 시민들의 백

신 접종 현황과 확진자 현황, 자치구별 코로나19 상

황을 업데이트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연합뉴스, 2021).

관광지의 혼잡도 정보를 다루는 해외 사례로는, 유

럽 및 멕시코의 주요 도시별 기대 혼잡도 정보를 제

공하는 ‘Avoid Crowd’라는 웹사이트를 들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코로나19의 확산 이전에 만들어진 사

이트로써,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혼잡도를 예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관광 도시 근처의 항구

에 입항하는 크루즈 도착 정보, 현지의 공휴일 및 이

벤트 정보를 바탕으로 혼잡도를 추정하여 날짜별 예

상 혼잡도를 제공한다(Avoid Crowds, 2021). 상기

한 공휴일 및 이벤트 정보는 함께 기재되어 있어 여

행 시기와 여행지를 고민하는 여행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관

련된 정보, 예를 들어 지역별 감염 확진자 수 통계 

등은 포함되지 않아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사이트에서는 

도시별 정보 및 혼잡도 검색 이외에도 뉴스나 여행 

테마에 관한 칼럼을 제공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심

해진 2020년 3월 이후에 게시된 칼럼에는 독일, 스페

인, 이탈리아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도시를 기존 

유명 관광지의 대체 여행지로 소개하는 등 한국관광

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같이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오카야마현 관광청은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AI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에 비

춰지는 인물을 자동적으로 기호화하여 해당 장소의 

혼잡률이나 인물 간 평균 거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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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혼잡한 시간대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오카야마현 공식 

관광가이드, 2021). 다만 카메라를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단 6곳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카메

라는 실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촬영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그 관광지의 혼잡도를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표 2>를 통해 위에

서 언급한 각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3. 제주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

3.1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웹사이트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는 제주도 내 

통신사(SKT) 기지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한다. 이 데이터는 각 기지국에서 수신하는 범위

인 50m 내의 지형 혹은 지물을 이용하여 가상 영역

을 설정한 후 개인의 위치를 추정하여 내보내는 방식

으로 수집되기에 다소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자체 단위가 아닌, 보다 더 작은 국소 지역에서의 

유동 인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매 5분마다 업데이트되며, 실

시간 관광지 혼잡 분석 서비스 웹사이트에 나타난다. 

사람들의 위치 정보 이외에도 수집된 데이터를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류하여, 성/연령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평소 자주 접속하는 기지국 위치를 파악하

여 실거주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했

기에 관광객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

한 정보를 통해 관광객은 실시간으로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쉽게 파악하거나,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

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를 확인하며 여행 계획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

실제 서비스화면([그림 1])은 좌, 우로 분할되어 

있으며, 화면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 

화면은 지도 모드 변경 기능(우 상단 가운데 아이콘)

으로 분할 지도 혹은 단일 지도로 변경이 가능하다. 

좌측의 빨간색은 실시간 혼잡도를 나타내며, 우측의 

녹색은 동일 지점에서의 3시간 전과 현재의 혼잡도

를 비교하여 도출한 증감률을 나타낸다. 각 색의 채

도를 통해 어느 지점이 가장 붐비는지, 증감률이 높

은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도 서비스와 

동일하게 명칭 및 주소를 기반으로 한 위치 검색도 

가능하다. 이 데이터는 매 5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

며, 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

동으로도 갱신할 수 있다. 

[그림 1]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

또한, [그림 1]의 서비스화면 좌측 상단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서는 유동인구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

다. 유동인구는 전체 유동인구, 도민 유동인구(현지

인), 관광객 유동인구(외지인)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다. 각 자료를 통해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인지, 현

지인이 몰리는 지역인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관광

객에게 인기 있는 장소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데이터 분석 및 유동인구 자료

[그림 1]의 서비스화면 우측 상단 가장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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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석 영역’ 아이콘으로부터는 지도상에 나타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그림 2])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상에서 원하는 분석 영역을 반경 1m 단위로 설

정하여 선택하여 범위 내의 전체 유동 인구 현황과 

그중 여행객이 차지하는 숫자, 24시간 내 변화 그래

프와 유동 인구의 성/연령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2 혼잡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출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혼잡도 데이터를 바탕으

로 관광객은 실시간 혼잡도에 따른 여행 동선을 결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각 사업장 역시 관광객들에

게 인기 있는 관광 코스나 맛집 등의 정보를 유추하

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혼잡

도는 가능한 한 적은 오차로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관광공

사는 SK텔레콤(이하 SKT)이 수집한 빅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주관광공사가 SKT의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결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SKT는 국내 최대 

모바일 통신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0

월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약 

2,7000만 명)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점유율로 약 

48%, 인구 대비 53.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통신사 대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모든 모바일 통

신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모바일 통신 

빅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LGU+는 제외하고, KT는 

LTE(4G)를 통한 방식만 제공하지만, SKT는 유일

하게 이미 신규 서비스 가입이 종료된 CDMA 2000 

1X(2.5G), WCDMA(3G)를 비롯해 WiBro(4G) 방

식과 LTE(4G)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한다. 따라서 타사 대비 다양한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층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를 수집할 때 CDR 방식과 Signal 방

식 양쪽 모두를 사용한다. CDR 방식은 휴대폰이 데

이터 송수신 이벤트, 예를 들어 통화, 문자 이용이나 

데이터 전송 등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 Signal 방식은 주변 기지국과 

stand-by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 즉 휴대폰의 전원

이 켜져 있을 때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렇게 양측 방식 모두 채택하여, SKT는 타 통신사 

대비 많은 모집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기지국의 전파 영역을 ‘pCell‘이라

는 단위를 사용하여 제공한다. pCell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가 아닌,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이동

통신기기 사용자의 동선을 유추하는 방식이다. 건물 

내부, 혹은 지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GPS방

식의 단점을 완화하고, 오차 단위를 수 십 미터 단위

로 줄여준다. pCell 방식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각 기지국마다 관할 영역의 크기가 다양하며, 전파 

영역이 중첩되고 비정형적이기 때문이다. pCell 방

식이 아닌, 기지국별 등거리 영역을 적용한 방식을 

아래([그림 3]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지

국 별로 인식하는 범위가 제각각이라 분석 영역 역시 

부정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pCell 방식을 

활용한 SKT의 경우는, 지도 자체를 동일한 크기의 

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측

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구별해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 SKT의 pCell 적용 방식과 타사 기지국 
등거리 영역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이

3.3 혼잡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SKT로 부터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제

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고, 가중치를 설정한 이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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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QM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

제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우선 내국인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실거주 

인구 데이터와 SKT에서 수집한 야간 체류인구 데

이터를 행정동 단위, 5세 단위 성/연령별로 나누어 

매칭하고, 이를 통해 비율(보정계수)을 생성하는 작

업을 한다. 이후 추출된 모든 인구수는 SKT의 데이

터에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전체 인구를 추정한다. 이

후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 1명이 이동을 할 때마다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보정계수는, 매 월 SKT의 

자료인 야간인구 숫자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숫자

로 업데이트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에 사는 10세 

이상 14세 이하 남자를 집단 2로 분류한다. 이 2번 

집단은 통계청에 따르면 151명, SKT 자료에 따르면 

75명이다. 이후 (SKT 사용인원)/(통계청 실제 거주

인원)의 과정을 통해 보정계수를 산출하는데, 이 경

우는 75/141=0.4966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다. 따라

서 2번 집단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이 제주도를 방문하

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1/0.4966=2.01명으로 계산하

며, 2명이 방문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입국자 통계 데이터와 SKT에서 수집한 외

국인 로밍 데이터를 매칭하여 보정계수를 생성하게 

된다. 이후 내국인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SKT 데이

터에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추

정한다. 이 역시 SKT의 로밍 이용 외국인 수와 한국

관광공사의 외국인 입국자 수가 매월 변경되기 때문

에 월 단위로 보정계수를 업데이트하여 산정한다.

3.4 데이터 품질관리(DQM: Data Quality 

Management)

위 과정에서 수집하고 정제된 데이터(유동인구 이

동 데이터, SKT 고객 정보 데이터, pCell 공간 데이

터, 실거주지 데이터, 통계청 및 한국관광공사의 공

공데이터, 가중치 등 통계성 데이터)는 시간, 형식 

및 정보의 표준화와 항목별 오류 검사를 거쳐 시스템

을 구현하고 분석용 저장소에 저장된다. [그림 3]을 

통해 자세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용자 평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실시간 혼잡도 분석 시스

템을 사용한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특징을 



36 김민지․고선영․ 정남호

  

[그림 5] 제주도 실시간 혼잡도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령대별 평균 응답

분석한 결과 남자 19명(63.3%), 여자 11명(36.6%)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10대 4명(13.3%), 20대 

9명(30%), 30대 6명(20%), 40대 6명(20%), 50대 4

명(13.3%), 60대 1명(3.3%)으로 나타났다. 본인을 

포함한 총 여행 인원은 2.73명이며, 동반자 유형은 

홀로 여행을 떠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은 모두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여행 목적은 

비교적 다양했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

양 및 휴식이었고, 뒤이어 자연경관 및 음식/미식 탐

방을 선택한 비율도 높았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의 방역 상태가 양호해서, 사람이 

적어서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설문조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의 필요성, 

접근 용이성, 조작 편의성, 품질 만족도와 제공정보

의 활용성을 포함한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밖에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의 

필요성항목을 통해서 본 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 지 묻고자 하였고, 접근 용이성 항목을 통해

서는 본 시스템에 접속하기까지 얼마나 편리한지, 본 

시스템이 얼마나 잘 홍보되어서 접근하기 쉬운지를 

묻고자 하였다. 조작 편의성 항목은 시스템 접속 이

후 사용 조작이 편리한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품

질 만족도는 본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성은 본 시스템에

서 제공하는 실시간 혼잡도 정보를 비롯한 매출 급상

승 정보 등을 통하여 실제 제주 여행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설문 항목

에 포함시켜 확인하였다.

[그림 5]는 연령대로 나눈 그룹의 평균 응답 점수

를 나타낸다. 응답 결과를 보면 20대 연령대에 해당

하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

대에서 시스템 필요성과 활용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

다. 반면 접근 용이성이나 조작 편의성은 비교적 낮

은 점수를 보였다. 응답자 전원은 3점 이상의 점수를 

주는 등, 대부분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소수의 응답자는 웹사이트 대신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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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는 표본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 응답자

의 연령대가 다양하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

경에 익숙한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응답자가 절반 

이상(63.3%)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역시 나이와 성별 이외에는 

수집한 자료가 부족하여 학력이나 평균 소득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

와 유사한 후속 사례 연구는 충분한 모집단의 설문조

사 결과와, 다양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진행하여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발전 방향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혼잡도 이론을 토대로 2020년 

말 제주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를 살펴보는 데 있다. 실시간 관광지혼잡

도분석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타 서비스들

을 함께 다뤄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주 관광 산

업의 발전 방향과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혼잡도 

이론의 새로운 관점도 논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한 것을 혼잡도 이론 관점에서 조망하

고, 이를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

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에 빅데이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빅데이터 연구가 학문적으로 높게 평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한 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기존의 어떤 이론으로 설

명가능한지 언급하기 매우 어렵다, 반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혼잡도 서비스 활용결과를 설명하

는데 혼잡도 이론이라는 관점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있는 성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

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의견에도 있었듯,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출시를 통한 보다 쉬운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이트는 PC에 최적화되어있어, 

모바일로 접속하면 화면 분할 조정이 어렵고 유동 

인구 분석 탭을 오픈하면 지도와 함께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려져 한눈에 보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

의 모바일 버전의 출시가 필요해 보인다. 제주관광공

사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둘째, 시스템의 홍보가 시급하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본 시스템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는 관광객

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터넷 뉴스 기사 이외에 홍보

된 매체 또한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

일 이용이 많은 청소년 및 청년 세대는 SNS를 활용

한 마케팅을, 상대적으로 적은 중장년층은 제주 여행

의 시작인 제주공항에서 포스터 등을 활용하는 등 

세대별로 적합한 홍보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 통합 시스

템을 구축하면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시스템 

이외에도 QR코드 입장 명부인 ‘제주안심코드’와 제

주 공식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VISITJEJU 어플리

케이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글 플레

이스토어에는 제주 여행 시 도움이 되는 각종 할인권 

및 쿠폰을 제공하는 ‘브이패스’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로 통

합하여 제공한다면, 관광객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으로 제주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

지만, 혼잡도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도 좋은 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객으로 붐비는 26개의 올레길의 혼잡도를 확인

하여 실시간 위치 파악 및 붐비지 않는 경로를 소개

하거나, 시스템에 실시간 저밀도 관광 코스 추천 등

을 포함시킨다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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